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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운북환경공단 인근 철책 0.7㎞ 철거해 해안 경관 확보
- 가시형 철조망 철책 대체시설 설치 후 미관펜스로 교체 -

- 2025년까지 삼목항~해안북로 수문, 안암유슈지 철책도 단계적으로 철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중구 운북환경공단사업소 인근 해안 도로

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하고 미관펜

스로 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

앞서 지난 3월 인천시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‘해안 군부대 경계 철

책 철거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’를 체결했다. 

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은 국방부의 ‘국방개혁 2.0 (지역사

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)’과제에 따라 접경 지역인 강화·옹진

을 제외한 철책 67km를 단계적으로 지역 군부대와 협의해 철거하는 

사업이다. 

인천시는 철책 67km 중 존치 결정(20km)과 추진 완료(21km)한 구간

을 제외한 나머지 철책 26km에 대해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데, 이 중 

7km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해 철거가 진행 중이고, 나머지 19km는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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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합의각서를 통해 철거내용에 합의했다.

인천시는 합의각서 체결 이후 1단계로 운북사업소 운북환경공단사업

소 인근 가시형 철조망 철책 700m를 철거했다. 이 구간에는 내륙과 

해안을 비추는 양방향 가로등 14개와 전기·통신 선로 이설, 보강 등

의 대체 시설을 설치한 후, 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미관펜스(높

이 1.2m)로 교체했다. 사업비는 3억 원이 투입됐다.

인천시는 앞으로 2단계 삼목항 ~ 해안북로 수문, 3단계로 안암유수지 

철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철거할 계획이다.

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“가시형 철조망 형태의 철책을 우선 

철거하고 해안 둘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이 좀 

더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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